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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치주진단체계는 많은 연구결과와 함께 병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특히 
1999년 미국치주과학회에서 진단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면서 치주질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체계는 치주질환의 병인론인 미생물과 숙주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 질환을 
모두 아우르려 한 시도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 질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그러
기에 이에 대한 임상적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치주진단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었는
데, 이 체계는 임상가를 위한 체계로 변경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들
을 기반으로 Grade와 Stage로 질환을 나누어 활용이 좀더 용이하게 하였다. 
치주질환자의 치료전략은 단순히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것만으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아별 예
후를 평가하고, 보철적/교정적 이해를 기반으로 치주를 평가하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이
번 개편된 치주진단체계에서는 다수치아가 발거되었거나 교합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질환의 한 단계로 구
분하여 이에 대한 치료 계획 수립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진단과 예후 평가를 기반하여 치주질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고찰을 해볼 
것이며, 이어지는 기본치주치료전술과 복합치주치료전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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